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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생 차원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과와 학교차원
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과 학과 및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학생차원의 성과는 학습몰입을, 학과차원의 성과는 학생의 학과동일시를 학교차원의 
성과로 학생의 학교를 위한 조직시민행동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과 직간
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함으로 본 연구에서도 학습몰입과 학과동일시를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여 간접적인 관계도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몰입, 학과동일시 및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동일시는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 학습몰입과 시민행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확인하
지 못하였다. 학과동일시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
수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학생과 학과 및 학교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Abstract  The researchers of the organizational behavior have been interested in the performanc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various environments and cultures.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profes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students’ departmental identification, study engage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 school. This study also tested indirect effect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via departmental identification and study engagement. 
The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direct relation between profes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departmental 
identification, study engagement and citizenship behavior to school. But direct relation between study engagement 
and citizenship behavior was not found. Departmental identification was found as a mediator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itizenship behavior. 
This study suggests that profes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quite necessary for school, department and 
student.

Key Words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udy engagement, Departmental identificat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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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들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
은 물질적 보상에 의한 성과 향상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서 구성
원의 신념,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통해 조직성과를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연구에 도
입된 이후 변혁적 리더십은 다양한 문화와 조직형태에서 
개인과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학교[1-4], 공공
기관[5, 6],공립 병원[7], 기업[8-10] 등에서 개인차원 또
는 조직차원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가장 많이 접하며 영향력을 행사하
는 사람은 학과 교수들이다. 교수들은 학문적인 가르침 
외에도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에 대한 관심을 보임
으로써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강
사나 교수들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킨
다[1]. 

교실에서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생의 추가적 노력, 학생들의 강사에 대한 효율성인식과 
만족과 같은 변인에 대해 검증하였다[4]. 한 조직의 리더
십이 조직구성원은 물론 조직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교수나 강사의 리더십은 학생개인은 물론 
학과나 학교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의 리더십연구들
은 지나치게 학생차원의 미시적인 성과만을 강조하고 있
어서 학과나 학교차원의 성과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교수나 강
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학생의 학습에 대한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영향력 보다 추가적 노력이나 교수만족과 같은 
광범위한 변인에 대한 영향만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아
쉬움이 크다. 또한 학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육성 
사업의 주축이 되며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동일시는 학과 차
원의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대학차원의 
성과로 취업률과 같은 양적인 성과가 더욱 중요시 되는 
현실에서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과 같은 학교에 대한 학
생들의 태도와 행동은 질적 성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들의 
학과동일시 형성이나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습몰입과 학과에 대한 동일시 형성 및 학교를 위한 시
민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논의
하려고 한다.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양자 간에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
다. Liu, Zhu와 Yang[11]은 변혁적 리더십은 사회적 동일
시와 개인적 동일시를 통해 관계적 (affiliative) 역할 외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며, Podsakoff, Mackenzie, 
Moorman과 Fetter[12]는 리더신뢰를 통해 조직시민행동
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Cho와 
Dansereau[13]도 공정성인식은 개인차원과 그룹차원 모
두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
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반면 이소정과 윤천성[14]은 변
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는 조직시민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하동현과 박은진
[15]도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
동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직접적
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계를 동시에 검증하려고 한다. 특
히 본 연구가 교수의 리더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라
는 점에서 양 변인간의 간접적인 관계는 학생의 학습몰
입과 학과동일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검증한다.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몰입 및 학과동일시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
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자극이나 개별적 배려와 같은 요인들이 충분히 학생
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
여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의 추가적인 노력을 유
도하며[4]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3]
는 학생의 학습몰입은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 영
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교수의 변혁적 리더
십과 학과 동일시에 관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려우나, 
변혁적 리더십과 동일시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10, 16] 
변혁적 리더십은 학과 동일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학과동일시 및 학습몰입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증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17, 18]이 조직동일시가 조직시민행동의 선
행 변인임을 검증 하였다는 점에서 학과라는 조직에 대
한 동일시도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몰입과 시민행동과
의 관계도 직무몰입과 시민행동과의 관계[19-21]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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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이론적 배경 

2.1.1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은 특정 상황 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
나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추종자의 가치와 신념 등을 변화시켜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는 강한 신
념과 확신을 갖고 추종자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추종자들
이 동기부여 되도록 자극하고 배려함으로써 원하는 성과
를 달성하도록 추종자들을 변화시킨다. 

변혁적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 
고무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과 개인적 배려의 하위 차원
으로 구성된다.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은 추종자들이 리
더와 동일시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방법으로 리더가 행
동하는 정도를 말하며 고무적 동기부여는 추종자들의 흥
미를 유발하고 고무시킬 수 있는 비전을 리더가 명확하
게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22]. 고무적 동기부여는 이상
적 영향력과 함께 카리스마적인 역할 모델이 되며 공유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6] 
이 두 요인은 카리스마에 포함시킨다[23]. 

카리스마는 자신의 행동, 신념 및 개인적 예시를 통해
서 타인의 성과, 행동, 가치, 신념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24]. House등[24]은 카리스
마를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로 접근하면서 카리스마적인 
관계는 추종자들의 기대이상의 성과, 가치와 신념의 변
화, 리더에 대한 존경, 충성심, 헌신, 흥분과 열정, 집단목
표 달성을 위한 개인 이익 포기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반
응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지적자극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다. 변
혁적 리더의 지적 자극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 
방법에 의문을 갖게 하며 더 나은 해결방법을 모색하도
록 용기를 준다. 그 뿐만 아니라 변혁적 리더는 구태의연
한 문제해결방법을 탈피 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므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은 추종자들의 창조성과 혁신활동
에도 영향을 준다[25].

개인적 배려는 추종자 개인의 필요를 이해하는데 초점
을 두고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
발하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리더의 개인적 
배려는 단순히 개인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원하는 성과에 도달할 수 있
도록 지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코치나 멘토
의 역할로 나타난다.

2.1.2 학과 동일시

사회적 동일시는 집단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기여하도
록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특정한 사회 범주에 소
속되거나 또는 그 사회범주와 일체라고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26]. 사회적 동일시의 한 형태인 조직동일시는 조
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에 대한 시각으로 자신이 소속
된 조직에 대한 신념이다. 즉 조직동일시는 개인의 자아
개념에 지각된 조직정체성의 속성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
는 인지적 관계를 뜻한다[27].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 동
일시하면 그 조직에 대한 소속감 또는 일체감을 느끼며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입장에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한다. 
조직에 대한 동일시는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없이
도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강도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대안의 정체성보다 탁월 할 때 그 조직에 강하게 동
일시하며 또한 자신이 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믿는 그 조직과 자신의 자아개념이 동일한 특성을 많이 
공유할 때 그 조직에 대하여 강한 동일시를 느낀다[27]. 

조직동일시는 개인, 집단 및 조직차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조직동일시는 개인이 조직에 애착을 가지게 
하는 바람직한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
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조직동일시가 개인과 조직 차원에
서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조직
에 대한 과도한 동일시는 직무로 인해서 완전히 소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의 정체성을 잃거나 조직의 단점
을 잘 보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28]. 

동일시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조직은 물론 조직 내
의 작업집단도 동일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Van 
Knippenberg와 Van Shie[29]도 작업집단동일시가 조직동
일시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
고 있다. 첫째 일상생활이 조직보다 작업 집단에서 더 행
해진다. 둘째, 작업집단의 멤버십이 조직멤버십보다 더 
강하다. 셋째, 사람들은 규모가 큰 사회집단보다 상대적
으로 작은 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학과는 학교라는 조직에 속하는 
동일한 학문을 하는 학업집단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동일
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학과는 학교보다 구성원간
의 교류가 활발하고 용이하므로 학생들은 학과라는 집단
에 대해 쉽게 동일시하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과
는 미래 직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인으로서의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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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과에 대
한 동일시가 형성되며, 추후 전문인으로서 현장에서 일하
게 될 때 아마도 직업동일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과동일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김원형[30]은 
한국과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에서 교수
능력, 직업중요도 및 학우만족이 학과(학부)동일시의 영
향요인이라고 하였다. 김세웅과 장경로[31]는 학부(학과)
동일시는 학부(학과)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대
학동일시 및 대학충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1.3 학습몰입

학습몰입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Harris[32]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학생 몰입(student 
engagement)을 행동, 학업, 심리 및 인지 차원으로 구분
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행동 몰입은 학생의 출석, 
학교규칙순종, 수업과 특별활동 참여로 측정되며 학업 몰
입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업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 취득 
학점 및 과제물 완성도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 
몰입과 인지 몰입은 추상적이고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
에 연구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혹자는 심리 
몰입 대신에 관심, 즐거움, 지원, 소속감과 학교, 학습, 교
사 및 동료학생에 대한 태도와 같은 감성적 요인들을 사
용한다고 하였다. 인지 몰입은 목표결정, 내적동기, 자기
통제, 전문지식 몰입 및 학습전략 활용을 포함하는 학생 
개인의 학습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Appleton, Christenson, Kim과 
Reschly[33]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몰입(engagement)은 학업 몰입, 행동 몰입, 인지 몰입 및 
심리몰입의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학업 
몰입은 과업에 소유되는 시간, 졸업까지 취득한 학점, 과
제 성취도가 척도가 되며, 행동 몰입은 출석, 정학, 자발
적 강의 참여, 특별 교육과정 참여가 평가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인지몰입은 자아통제, 미래에 대한 학업의 관련
성, 학습 가치, 개인 목표 및 자율성과 관련되며 심리몰입
은 동일시나 소속감 및 교사와 동료학생간의 관계로 인
지몰입과 함께 관찰가능성이 낮은 내적 요인과 더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Jimerson, Campos와 Greif[34]는 학교몰입은 
행동, 인지 및 감정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감정차원은 학
교, 교사 및 동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며, 행동차원은 과
외 학업활동참여, 과제 완성, 평점 등과 같이 가시적 행동
이나 성과이며 인지 차원은 학교, 교사 다른 학생 및 자
신에 대한 신념과 인식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용재[35]는 전직지원과 관련한 연구에서 학습몰입
은 교육에 참가하여 강의 중에 부정적인 정서가 없는 즐

겁고 만족스러우며 강의에 열심히 참석하는 상태라고 정
의하고 수강으로 인한 즐거운 경험, 학습내용 이해, 수업
시간의 즐거움, 적극적인 강의 참석으로 학습몰입을 측정
하였다. 조은미와 한안나[36]는 학습몰입은 학습과제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리적 상태이
며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최대한 참여하여 즐거움과 창조
성을 경험하는 순간에 관찰된다고 하였다.

2.1.4 학교를 위한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직무로 규정된 행동이 아니며,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 체계에 의해 보상을 받지 않으나[37]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12]. 즉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을 이롭게 하는 개인의 자
유재량적, 역할외적 행동으로[38],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작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9].

조직구성원이 조직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다.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규칙을 준수하고 조직을 위한 직접
적인 행동을 하거나(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 
organization, OCBO) 또는 타 구성원에게 관심을 갖고 도
와줌으로써(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 individual, 
OCBI) 간접적으로 조직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다
[40]. 그 밖에 직무 자체를 통하여(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 the job, OCBJ) 조직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
으로 직무상 요구되는 노력 이상으로 노력하고, 직무에 
전념하며, 직무에 대한 고집 및 직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열망을 조직시민행동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41]. 이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의 수혜대상은 다양하
나 그 효과는 조직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를 위한 조직시민행동은 OCBO로 학생들이 자발
적으로 학교의 행사에 참여하는 행동, 학교를 위한 일에 
자원하여 봉사하려고 하는 의지 및 타인에게 학교에 대
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등의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시민행동은 학교에 의해 강요되지 
않으며 학교로부터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학교차원에서 볼 때 매우 귀중한 바람직한 
질적 성과임에 틀림없다.

2.2 가설 

2.2.1 변혁적 리더십과 학과동일시

변혁적 리더십은 추종자들의 정체성과 자아개념을 변
화시킴으로서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42, 43]. 
사람들의 자아개념은 자기고유 특성에 의한 자아
(personal self), 타인과의 관계에 의한 자아(relational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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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타인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자아(collective self)로 구
성된다[11].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와의 관계적 자아로 설
명되는 리더동일시와 조직이나 그룹과 관계되는 집단적 
자아를 설명하는 사회적 동일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6]. 변혁적 리더는 자신의 이익보다 추종자들의 이익과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인에게 적
합한 방법으로 지도하므로 추종자들은 리더에 대한 존경
심과 신뢰가 리더에 대해 동일시로 나타난다. 또한 리더
가 추종자들에게 관심을 표명할수록 추종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더 애착심을 갖게 되고[44]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단의 규범을 준수하며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동일시를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십
은 사회적 정체성과 강한 관계가 있으며[16] 작업집단 동
일시에 영향을 준다[10]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학과 교수들의 변혁적 리더
십은 학생들의 정체성과 자아개념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교수가 학과의 정체성을 강조하
며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 개인의 성취를 위해 관심을 표
명 한다면 학생들은 교수는 물론 학과에 대해서 깊은 애
착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가 미래
의 직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애착심이 커지며 학
과의 성패가 나의 성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들의 학과 동일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2.2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몰입

변혁적 리더십은 동기부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22]. 
교수가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학업과 
관련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학생들은 교수에 따라서 
그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그 과목을 더 열심히 하려는 경
향을 보인다. 이것은 리더의 지적자극이 어떤 문제에 대
하여 추종자의 흥미와 관심을 증가시키고 그 문제에 대
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추종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5]. 특히 변혁적 리더의 개별적 배
려와 지적 자극은 학생의 몰입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2]이라는 점에서 교수의 학생에 대한 지적 자극과 
개별적 배려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몰입으로 나타
날 것이다. 왜냐하면 교수는 학생의 개인차를 인정하면서 
그 수준에 맞는 학습방법을 사용하며 그 학생이 달성 가
능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또한 학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람직한 결과물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표현하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기 때문

이다[24]. 결과적으로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업에 대
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고취시켜 학업성과를 향
상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의 추
가적인 노력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도[4] 교
수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의 학습몰입을 고양시킬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들이 그 과목에 
몰입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2.3 변혁적 리더십과 시민행동

카리스마적 리더는 추종자들에게 집단을 강조하며 집
단의 공유 목표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소속
감을 증대시키고 확신을 심어주어 집단목표를 달성하려
는 의지와 노력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
과를 달성하게 한다[45]. 변혁적 리더는 개인보다는 집단
이익에 초점을 두고, 스스로 역할 모델이 되어 추종자들
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2]. 학
교에서 교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의 가치관, 신념 
및 행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교수
가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학교를 위한 모범
을 보인다면 학생들도 학교를 위한 행동에 참여할 가능
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신의 리더가 배려와 관심을 보이
면 개인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리더행동에 보답하려고 하
기 때문이다[46]. 그러므로 교수가 학생을 배려하고 관심
을 갖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학생들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교수는 물론 교수가 속한 학교를 위해서도 바람직
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Podsakoff, Mackenzie, Paine과 Bachrach[12]는 변혁적 리
더십은 다양한 환경 하에서 조직시민행동과 긍정적인 관
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Liu 등[11]은 종업원의 역할외적 
행동에 직접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교사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변혁적 특성이 높은 리더
가 그렇지 않은 리더에 비해 부하들의 조직몰입, 조직시
민행동 및 학문적 성과가 높다고 하였으며[47], 카리스마
적 리더의 카리스마는 조직시민행동의 이타적 행동 및 
순종과 관련이 있다[48]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들이 학교를 위
한 시민행동을 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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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2.4 학과동일시와 시민행동

사회교환이론은 계약과 같은 특정한 조건에 기초하기 
보다는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비공식적이며 암묵
적인 이해에 기초한다. 실질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는 시민행동(citizenship performance)의 사회교환에 
근거를 두고 있다[49]. 조직시민행동은 직무명세상의 역
할로 규정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사회교환이론의 특징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환대상자가 자신의 자아개념과 
정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다면 대상자의 기대 이상으로 
대상자를 위해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
로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자신의 정체성형성과 자아 발
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집단을 위해 헌신할 가
능성이 커질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이 학업집단인 학과가 자신의 정
체성을 형성하고 자아개념을 강화시킨다고 인식한다면 
학과가 속한 학교에 대해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만약 조직 내 어떤 실체
(조직 또는 상사)에 대한 조금의 동일시가 있다면 조직의 
모든 실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협력을 표현하는 경향
이 있으며[11] 정체성이 조직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38]. Riketta[18]는 
조직동일시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집단과 조직에 대한 동
일시는 직무만족, 역할행동, 역할외 행동, 직무몰입 및 이
직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Mael과 Ashforth[17]
는 졸업생의 모교에 대한 동일시의 강도가 강할수록 모
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학교를 더 많이 홍보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 학과에 동일시하는 학생일수록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을 할 것이다. 

2.2.5 학습몰입과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

학습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는 직무몰입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통해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
다. 윤수민과 이재식[50]은 활력, 헌신, 몰두 및 효능감을 
사용하여 직무열의(job engagement)를 측정한 결과 직무
열의는 개별성원 지향 조직시민행동보다 조직전체 지향 
조직시민행동과 더 정적으로 강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즉 직무열의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시민행동보다 조
직자체를 위한 시민행동과 더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aks[21]의 연구에서도 직무몰입(job engagement)
은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조직을 위한 시민행동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상욱[20]도 공공스포츠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직무몰입은 조직시민행동의 영향변인임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무몰입대신 학
습몰입을 적용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저자의 교육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학업에 몰입하
는 학생은 긍정적인 사고와 감성을 지닌다. 이러한 학생
은 학과나 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나 행동을 나타
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이 자신
의 학업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변함없이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 연구[51]에 의하면 조직
에서 구성원의 긍정적 감정(관심, 흥미, 열망, 흥분, 적극
적 등)은 조직을 위한 시민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업에 몰입하는 학생의 긍정적인 감정이 학교
를 위한 시민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
다. 학생들이 학교에 기여하는 방법은 졸업 후 후배를 위
한 장학금이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장 쉬운 방법이 재학시절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학
교활동에 참여하며 모교에 대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5. 학습에 몰입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 도움이 
되는 시민행동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가설5

학과
동일시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

변혁적
리더십

학습
몰입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

[그림 1] 연구모형
[Fig. 1] Survey model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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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3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방법은 각과 교수님들에게 
부탁하였으며 수업 시간을 이용 하여 진행되었다. 배부된 
설문지는 660매로 회수된 설문지는 544매며 이중 불성실
한 응답자의 설문지 42매가 제외되어 총 502매의 설문지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2 측정도구

모든 변인은 7점 타입의 리커트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의 가치관, 신념 및 행동을 변화
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Avolio, Bass와 Jung[52]의 척
도 중 카리스마/영감 12항목, 지적자극 4항목, 개인적 배
려 4항목총 20개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학과 동일시는 응답자가 ‘자신의 학과와 자신을 일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Mael과 Ashforth[53]의 
5개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은 ‘학교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
로 정의하고 정택철[54]이 Skarlicki와 Latham[55]의 측정
항목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5개 항목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학습몰입은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몰두하는 것’
으로 정의 하였다. 몰입은 내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이 자
유의지로 선택한 행동에 참여할 때 높게 나타난다고 함
으로[56] 흥미와 관심은 내적 동기를 몰두는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을 반영하므로 관심, 흥미 및 몰두는 학습몰입
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몰입은 전형적
으로 호기심과 흥미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수반하며, 
긍정적인 감정과 즐거움과 같은 감정변인은 쉽게 접근하
고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평가하는데 적합
하다[57]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습몰입은 관심, 흥미 및 
몰두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사용한 구성 개념들에 대한 신
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SPSS와 LISREL 8.30을 이
용하여 신뢰성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
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응답자 502
명 중 여성은 275명(54.8%), 남성은 223명(44.4%)이며 무
응답자가 4명(0.8%)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72명
(34.3%), 2학년이 116명(23.1%), 3학년 108명(21.5%), 4
학년이 100명(19.9%) 무응답자가 6명(1.2%)이었다.

성별 남 여 결측값 전체
223 275 4 502

학년 1 2 3 4

6
502

172 116 108 100

[표 1] 응답자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4.2 변인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4.2.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하여 아이겐값을 1로 고정
하고 베리맥스회전방법을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변혁적 리더십과 기타 변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표 
2]. Gumusluoglu와 Ilsev[8]는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20개 항목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항목들이 단일 차원으로 나타나 그 값을 평균
하여 단일 항목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였다. 이것은 
단일 척도를 이용한 변혁적 리더십의 측정 방법이 타당
하다는 선행연구결과[58]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도 변혁적 리더십 측정 항목 20개에 대한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정 항목들은 예상
한 대로 개별적 관심, 지적 자극 및 카리스마의 3 차원으
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변혁적 리
더십의 측정 항목으로 개별적 고려, 지적 자극 및 카리스
마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기타 변인들, 학과동일시, 학습몰입 및 학교를 위한 시
민행동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에
서 단일차원을 지지하지 못하는 1개 항목이 제거되었다. 

4.2.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 3개 항목, 학습몰입 3개 항목, 학과동일
시 5개 항목 및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 4개 항목을 동시에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단일 차원성을 지지하지 못한 2개 항목(학과동일시 
1, 시민행동 1)이 제거 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GFI=0.94 AGFI=0.90 CFI=0.98 NFI=0.97)는 
일반적 채택 기준인 0.9이상이며, RMSEA (Root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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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항목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관심 아이겐 값 %분산

변혁적
리더십

교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음
교수님은 나의 장점을 강조함
교수님은 내 수준에 맞게 지도함
내가 다른 학생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함

.255

.194

.260

.137

.194

.231

.403

.315

.836

.860

.590

.771

3.308

(4)

16.538

학습 문제 생기면 검토해 보도록 도와줌
학습 문제 발생 시 다른 방법을 찾도록 도와줌
학습 문제 발생 시 다른 방법을 제시함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 접근하도록 도와줌

.286

.236

.271

.266

.755

.842

.839

.827

.285

.311

.290

.251

4.159

(4)

20.797

교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교수님은 타인의 이익도 생각함
교수님은 존경받을 만함
교수님은 자신감에 차 있음
교수님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심
교수님은 나의 도덕적 모델임
교수님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중요시함 
교수님은 나의 목표를 잊지 않도록 강조함
교수님은 낙관적으로 말씀하심
교수님은 확신에 차 있음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말씀하심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함

.628

.682

.681

.756

.771

.617

.724

.735

.639

.785

.771

.700

.406

.333

.369

-.036

.340

.467

.269

.237

.172

.111

.207

.424

.352

.266

.333

.066

.060

.223

.220

.189

.284

.194

.081

.170

6.515

(12)

32.573

69.908

[표 2] 변혁적 리더십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인 측정항목 학과
동일시

시민
행동

학습
몰입 아이겐 값 %분산

학습
몰입

이 과목에 관심이 많다.

이 과목에 몰두함
이 과목에 흥미있음

.247

.192

.132

.052

.130

.157

.875

.863

.880

2.520 19.385

학과
동일시

우리학과 칭찬 시 내가 칭찬받는 것 같음
타인의 우리 학과 평가에 관심이 많음
우리 학과를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쁨
사람들에게 ‘우리 학과’라고 함
우리 학과 잘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음**

.797

.766

.805

.786

.815

.266

.308

.182

.158

.288

.186

.131

.138

.251

.215

3.974 30.571

시민
행동

학교의 좋은 소식을 타인에게 전함*

타인에게 우리 학교를 좋게 이야기 함
학교에 도움 되는 일에 즐겁게 참여함
학교 행사에 잘 참여함**

학교를 위해 자원봉사 할 의사 있음

.618

.418

.307

.165

.175

.552

.715

.829

.773

.816

.081

.073

.127

.144

.083

3.116 23.973

*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거된 항목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거된 항목 73.929

[표 3] 학습몰입, 학과동일시,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tudy Engagement, Dept. Identification and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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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C. R. AVE Cronbach’s α

변혁적 리더십
1

2

3

0.92(t=18.56)

1.07(t=19.51)

0.90(t=20.83)

0.75

0.78

0.82

0.827 0.614 0.829

학습몰입
1

2

3

1.31(t=23.24)

1.19(t=21.80)

1.27(t=22.31)

0.87

0.83

0.84

0.884 0.717 0.884

학과동일시
1

2

3

4

1.24(t=22.33)

1.23(t=21.88)

1.20(t=19.91)

1.08(t=18.82)

0.84

0.83

0.78

0.75

0.877 0.641 0.876

시민행동
1

2

3

1.35(t=22.23)

1.25(t=23.10)

1.08(t=16.96)

0.85

0.87

0.70

0.853 0.656 0.842

[표 4]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변인 변혁적 리더십 학습몰입 학과동일시 시민행동
변혁적 리더십
학습몰입
학과동일시
시민행동

1  0.614

0.50

0.65

0.63

1   0.717

0.48

0.34

1   0.641

0.67 1  0.656

*AVE 대각선 짙은색

[표 5] 판별타당성 검증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도 0.075로 권고 기준인 
0.08[59]보다 낮게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
한 Cronbach’s Alpha 계수도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변
인들의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일반적 채택기준인 0.5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도 
일반적 기준인 0.7이상으로 나타나 변인의 수렴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 되었다. 판별타당성은 표 5와 같이 이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값의 자승보다 AVE가 더 크게 나
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본다.

4.3 가설검증 결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8.30을 사용하여 경
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
는 RMSEA가 0.077로 나타나 Browne와 Cudeck[59]이 
제시한 채택기준인 0.08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 모형
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GFI, AGFI, NFI 및 CFI도 모두 일
반적 채택 기준인 0.9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모형의 적합
도는 만족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가설검증결과 그림 2와 같이 학습몰입과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간의 관계(경로계수=-0.06, t=-1.22)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설들은 예측한대로 모두 지지되었다. 변혁적 리
더십은 학과동일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경로계수
=0.67, t=13.63), 학습몰입(경로계수=0.53, t=10.76)과 학
교를 위한 시민행동(경로계수=0.37, t=5.18)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동일시도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경로계수=0.45, t=7.23)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동일시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간접효과
를 확인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에
의 전체 효과는 0.63(t=12.67)로 직접효과는 0.37(t=5.18)
이며 간접효과는 0.27(t=5.03)로 변혁적 리더십은 학과동
일시를 통해 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동일시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량이 6.544(p 0.00)로 나타나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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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동일시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

변혁적
리더십

학습
몰입

0.67(t=13.63)
   p=0.00

0.45(t=7.23)
    p=0.00

0.37(t=5.18)
  P=0.00   

0.53(t=10.76)
   p=0.00

-0.06(t=-1.22)
   p=0.11

Chi-Square=239.97(df=60, p=0.0)
GFI=0.93 AGFI=0.90 NFI=0.97 CFI=0.98
RMSEA=0.077

[그림 2] 가설검증결과
[Fig. 2] Survey results

5. 결론 및 시사점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유형과 무관하게 개인과 조직차
원의 성과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학교에
서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교
수에 만족하게 할뿐만 아니라 학생의 추가적인 노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
생차원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학과와 학교차원의 
성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과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 개인과 
학과 및 학교 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
다. 그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대학에서 학생, 학과 및 학
교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학과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을 인정하는 학생일
수록 학과에 애착을 갖고 학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학과는 독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그 정체성이 타 학과와 명확하게 구분된다. 학과의 특성
은 직업과 결부되며 미래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으로 연
결된다. 이러한 독특성과 정체성은 학과 교수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교수가 어떤 리
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학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과
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몰입하게 한다. 왜냐하면 특정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그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적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가 학생 개인수준을 이
해하고 가르치며 학습에 문제가 발생할 때 새로운 방법
을 제시하며 학생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려주
며 또한 가능성에 관해 낙관적으로 말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 

셋째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의 학교를 위한 시
민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의 학과에 대한 동일시는 학생들의 학교를 
위한 자발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학과
에 동일시하는 학생은 학과라는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주
의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주의자
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
하며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집단의 행복을 추구하
려 하기 때문이다[60]. 또한 집단주의자는 집단에 대한 
자신의 조력이 개인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
더라도 집단의 복지를 위해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려고 하므로[61] 개인이 집단주의적 가치와 규범을 갖
는다면 그는 더욱 조직시민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일 것으로 보인다[62]. 

다섯째, 변혁적 리더십은 학과동일시를 통해 학생의 
시민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몰입
과 학생의 학교를 위한 시민행동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교수의 리더십이 학생과 학과는 물론 학교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변혁적 리더십은 교육환경에서도 
많은 부분 선행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즉 변혁적 리더십
과 조직시민행동과의 직접적인 관계[14, 15]와 간접적인 
관계[11-13]를 모두 확인 하였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은 
동일시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10, 16] 사회적 동일시와 
개인적 동일시를 통해 관계적 역할외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11]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직무몰입
과 시민행동과의 관계[19-21]를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데
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택하
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
수나 강사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조심스
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나 동료는 
접촉빈도가 매우 높아서 부하나 동료가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적인 유대
관계 없이 몇 번의 강의로만 접하는 교수일 경우 교수의 
리더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과 교수간의 접촉빈도나 교수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의 투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
와 학년 간의 차이에 관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변
혁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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